
대한경영정보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가톨릭대학교 옥정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향후 2년간 대한경

영정보학회 학회지인 「경영과 정보연구」 편집위원장 직을 맡게 되어 회원님들께 

인사 올립니다.

그동안 「경영과 정보연구」는 선대 회장님과 편집위원장님 이하 많은 이사진 분들

의 노고에 힘입어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서의 승격(2012년) 및 발전(2015년 

등재지 유지, 2018년 등재지 유지)을 거듭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회는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상

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타 유사 학술지와의 정체성 문제, 학술지 

질적 수준의 제고, 학술지의 해외 교류 활성화 및 지역사회 기여 등등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전임 정철호 편집위원장(현 회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토대위

에서 앞으로 학술지가 더욱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

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을 두고 향후 학회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1. 저희 학회의 차별적 우위로 여타 다른 학회보다 좀 더 빠른 심사결과의 통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빠른 심사의 경우 15일 이내의 심사결과 통보, 일반 

심사의 경우 최대 50일을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리뷰를 부탁받으신 회원님들께서는 많은 업무

에 바쁘시더라도 투고자의 마음을 헤아리시어 되도록이면 빠른 기간 내에 평가를 

부탁드리며 기한 내에 리뷰진행을 꼭 부탁드립니다.

2.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연구윤리 문제와 관련하여 올 해부터는 투고되는 논

문에 대하여 논문유사도 검증을 실시 및 이를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절차를 추

가하여 본 학회지의 연구윤리를 한 층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 본 학회의 학술대회와 관련하여 사무국과의 긴밀한 협조하여 학술대회 최소 

50일 전에 학술대회에 발표할 논문을 요청 드리는 메일을 발송하도록 하겠습

니다. 사실 그 동안 저희 학회의 학술대회가 촉박한 준비기간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4. 이 이외에도 학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롭게 기획을 해 볼 생각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

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 회원님들의 모든 가정과 하신 일에 좋

은 일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편집위원장 부산가톨릭대학교 옥정원 드림


